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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 CULTURE

3. 2 ~  15  갤러리가마

박수현 <항아리> 혼합재료, 33×42×33cm, 2010

갤러리가마의 개막전으로 우리 도자기의 질박한 아름다움을 
탐구해온 도예가 신이철, 조슈 드위스(Josh DeWeese), 이기욱 
박수현과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패션사진가 김상곤 보리 
이승택 한종철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들의 전시 계획은 
‘잘 놀아보자’는 데서 출발한다. 경직된 사고와 상상력의 빈곤을 
경계하고자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예술의 ‘원초적인 
경지이자 최후의 경지’에 오르는 태도로서 ‘논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협업으로 서로 무관해 보이던 사진과 도예의 영역을 
뒤섞어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놂으로써 서로의 감각과 경험이 
교유(¤J)한 자리를 엿볼 수 있다.

● 갤러리 가마 (gallery G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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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랑 큐레이터 출신 남편(강무성)과 공예를 전공한 
부인(박주영)이 함께하는 도예 미술 디자인 전문 갤러리이다. 
갤러리 가마는 현대미술과 현대도예를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전통과 닿아 있는 도예라는 아이템으로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인 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앞에 문을 열었다. ‘가마’ 라는 명칭은 도예작품들이 다양한 
가마(장작 가마, 가스 가마, 전기가마 등)를 통해 소성되는 
것에 착안하여 가마로 이름을 지었다. 갤러리 가마는 도예 미술 
디자인 간의 경계를 허물며 실용적 용도와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도예작품과 함께 생활 도예, 오브제, 디자인 도예작품 등을 
선보인다.

갤러리 가마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는 젊은 도예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지원과 전시 지원방식으로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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